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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과 위안화에 연동하다 0.30원 상승한 1,193.30원에 마감

10일 환율은 전일 대비 0.30원 상승한 1,193.30원에 마감했다. 

10일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70원 하락한 1,192.30원에 개장했다. 

오는 12일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하락 출발하였다. 1,190원대 저점 인식에 따

라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역내 수급 물량에 제한적인 변동을 보이다, 역외 달

러-위안 환율에 연동한 움직임을 보였다. 달러-위안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 유세 발언에서 중국과의 진전

적인 협상 발언에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달러-원도 이에 연동해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전일대비 소폭 상승한 1,193.30원에 마감

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1,115.72원이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92.30 1193.70 1189.30 1193.30 1191.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13.06 1113.13 1105.92 1112.00

추석연휴를 앞두고 수급에 주목하며 1,190원 초반 중심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90원 초반 중심 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10원)을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193.30원) 대비 1.65원 내린 1,190.55원에 최종호

가 됐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다가오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예상되지만, 통화정책회의가 추석연휴 중에 예정되어있

어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무역협상 진전 기대와 강경파인 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

관 해임 등으로 전반적인 위험기피 완화와 엔화약세,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 등으로 달러원-환율은 1,180원대 하향진입을 지

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다만, 저점 결제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1187.29 ~ 1194.71 원

전일동향

금일 전망



체크포인트

예상 범위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46.29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65원↓

■ 美 다우지수  :   26909.43, +73.92p(+0.2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68.9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9374 억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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